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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배경

이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지르코니아/알루미나 복합 지대주의 임상적 적용 후 12개월 간의 임상적,

방사선학적,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여 이 지대주의 생물학적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

연구방법 및 재료

17명의 부분무치악 환자(남 5, 여 12)에게 37개의 임플란트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식립하고, 3-6개월

후 지르코니아/알루미나 복합 지대주를 이용한 보철물을 장착하였다. 보철물 장착 시를 기준으로 하여

3개월, 6개월, 12개월 후에 개인별로 제작된 교합제를 이용하여 표준방사선촬영을 하고 Emago 프로그

램을 이용하여 디지털공제를 시행한 후 임플란트 주위의 치조골 소실량을 측정하였다. 또한 지르코니

아/알루미나 복합 지대주를 장착 후 12개월이 지난 환자의 상악 우측 제1소구치 부위의 구개점막을 채

취하여 지르코니아/알루미나 복합 지대주 주위의 치조점막을 조직학적으로 관찰하였다.

연구결과

연구 기간동안 모든 지르코니아/알루미나 복합 지대주에서 지대주의 파절이 관찰되지 않았으며, 치

은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. 방사선학적 평가에서 치조골의 흡수는 지대주 장착 시

와 비교하여 3개월에 0.34mm(± 0.26), 6개월에 0.42mm(± 0.30), 12개월에0.62mm(± 0.28)를 보였으

나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(p> 0.05). 또한 재평가 시기(3개월, 6개월, 12개

월) 간의 차이, 상악과 하악간의 차이도 통계학적 유의성이 없었다. 조직학적 평가에서 지대주 주위의

치조점막은 접합상피와 결체조직으로 이루어져있었으며, 접합상피의 길이는 약 2.09mm이었고, 접합

상피 직하방의 결체조직부위에 약간의 염증세포의 침윤이 관찰되었다

결론

지르코니아/알루미나 복합 지대주는 파절이나 치은염증없이 임상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

다. 3,6,12개월 후의 재검사에서 지르코니아/알루미나 복합 지대주는 치조골흡수를 유발하지 않았으며

12개월 후의 조직검사에서 지르코니아/알루미나 복합 지대주 주위의 치조점막은 통상적인 소견을 보이

고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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